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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목련이 피겠다.”영산전 마당을 걸어 나오던 할머니가 함께 온 아이들의 발꿈치
에다 한 마디 던진다. 아이들 걸음에 부풀기 시작한 목련의 그림자가 밟힌다. 겨우내 얼었
던 석탑의 어깨 위에는 어제와 다른 햇살이 쌓이기 시작했다. 봄이 오고 있다. 부여의 무
량사.

그 날도 봄날이었다. 1493년, 조선의 지성 김시습(갏時習:1435~1493)은 이곳 무량사에
서 자신의 마지막 글인〈법화경〉의 발문을 쓴다. 그리고 봄비가 흩뿌리는 삼월에 그는 병
든 몸을 미련 없이 벗고 육신의 생을 끝낸다. 우리 민족 최초의 한문소설집인〈금오신화〉
를 비롯해 시와 산문 등 수많은 글과 문집을 남긴 그는 자신의 이름이 꽃처럼 부풀기 시
작했을 무렵에 돌연 세상을 등지고 방랑의 길로 들어선다. 권력 앞에 무너진 인륜과, 학문
이 학문에서 끝나는 현실을 온몸으로 고음(苦吟)하며 그는 도포 대신 법의(法衣)를 입고
세상의바깥쪽을걷는다. 길었던그의 방랑이멈춘 곳이무량사다.

무량사는 신라 문성왕(839~856) 시대에 범일 스님(810~889)이 창건한 절이다. 일주문
을 지나면 천왕문이 도량을 그림처럼 보여준다. 천왕문을 지나 마당에 오르면 기품 있는
느티나무 두 그루가 도량을 굽어 보고 있고, 그 곁에 조선 건축의 걸작으로 꼽히는 극락

전과 백제의 시절을 간직한 5층석탑이 서있다. 격조 있게 떨어져 나간 단청의 여백을 봄
볕이 채우고, 아! 감탄사처럼깨져나간석탑의상처 위엔 봄바람이불어온다.

봄볕이 아직은 짧다. 어느 새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다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온다. 한
스님이 종각으로 간다. 저녁종소리도 서쪽 산을 넘어간다. 한 시대를 염려했던 김시습은
“나 죽은 뒤 내 무덤에 표할 적에‘꿈꾸다 죽은 늙은이’라 써준다면 나의 마음 잘 이해했
다 할 것이니 품은 뜻을 천 년 뒤에 알아주리”라고‘나의 삶’이란 시에서 읊었다. 종소리
가도량을적시고, 마당 끝에서백구가귀를세운다.

세상의 바깥에서 꿈을 꾸던 당대의 한 지성은 자신이 꿈꾸던 세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
을 떠났다. 자신이 꿈꾸는 세상에서 살다간 이가 몇이나 될까. 꿈꾸다 죽은 늙은이의 이름
이 산문 밖 부도전에 걸려 있다. 아직도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그 옛날 아쉬웠던 봄이
다시 오고 있다. 세상의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꿈을 꾸고 있는 이라면 부여의 무량사에 다
녀올 일이다. 꿈꾸다 죽었고 그리고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안타까운 이름이 있기 때문이
다. 당신은꿈을 꾸고는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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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부여 무량사(無量寺) 꿈꾸다 죽은 늙은이 아직도 꿈을 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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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일반적인부적책이아닙니다!
옛날부터구전으로만전해지던남이알려주지않는비법이라는방편법을
방편물과방편을하는법들을상세히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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